
- 135 -

노화와 정서조절:

보상평가를 통한 인지적 통제의 탄력적 개입
*

진 영 선†                  김 현 옥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지금까지 인지 기능의 감퇴는 노화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인지적 통제력

이 상당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는 정서조절 기능은 인지 기능의 감퇴에도 불구하고 증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가능한 설명들로 노화에 따른 정서 자극에 대한 반

응성의 저하, 경험에 의한 정서조절 전략 사용에서의 노련함, 동기에 의한 탄력적 인지 개입

의 세 가지를 제안하고, 이들 가설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화에 따른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성 저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또한 경험을 통한 숙련 역시 인지적 자

원을 요구하는 정서조절 기능의 증진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행동 결과와 뇌신경학적 연구결

과를 종합해 볼 때, 동기에 따른 인지적 통제의 선택적 개입 가설이 노화에 따른 정서조절

기능의 증진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 감퇴와 손상으로만 설명되

어 왔던 인지 노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인지적

통제에 의해 조절되는 다양한 하위 인지 기능에서 나타나는 노화의 비대칭적 영향에 대한 보

다 경제적인 설명을 제공함과 동시에 실험실 연구에서 나타난 명백한 연령차가 왜 일상생활

에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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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금까지의 인지 노화 연구는 학습, 기억, 

의사결정, 집행기능, 등의 다양한 인지 기능이

노화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를 주

로 감퇴와 손상의 견지에서 탐구해 왔다. 경

험적 연구들은 일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감퇴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인지적 개입이 요구되는 몇몇 일

상적 기능에서 노인은 때로는 청년보다 더 나

은 수행을 보이기도 한다. 정서조절이 바로

그 좋은 예이다.

정서는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반응은 아니지

만 정서조절은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으

로, Gross(2007)는 문명이란 결국 정서를 어떻

게 경험하고 표현할 것인지를 조절하도록 요

구하는 사회적 변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는 내적으로 일어나는 정서를 내적

혹은 외적인 요구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절하

여야 하며, 정서조절을 위한 전략들은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서조절은 외

부 자극에 의한 자동적 정서 반응을 상황적

요구 혹은 개인의 필요에 맞춰 조절하는 과정

으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정

서조절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

나 그 중 많은 유형이 인지적 개입을 요구하

는데, 흥미롭게도 노인은 인지적 개입의 수준

이 어느 정도이건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청년

보다 정서조절에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저하라는 일반적 원리에 정면으로 배

치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는 신체기능의 저하, 퇴직, 자녀들의

독립, 사별 등의 상실 경험 등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변화가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

다. 따라서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들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직관적 예측을 하

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반대로

부정적인 정서경험의 빈도는 노화에 따라서

오히려 줄어들며(Charles, Reynolds & Gatz, 2001; 

Blazer, 2003; Kobau, 2004). 노인은 다른 연령집

단 보다 정서적 통제력, 안정성, 성숙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Lawton, Kleban, Rajagopal 

& Dean, 1992; Carstensen, Pasupathi, Mayr& 

Nesselroade, 2000). 노화에 따른 긍정 정서경험

에 대한 종단연구(그림 1)에 따르면 나이가 들

어감에 따라 긍정적 정서 경험의 빈도와 정서

적 안정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Carstensen, Turan, Scheibe, Ram, Ersner- 

Hershfield, Samanez-Larkin & Nesselroade, 2011). 

노년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노인의 높

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Mroczek과 Spiro(2005)의 연구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는 60세 까지 점점 높아지다가 그 이후

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낮아졌으나 낮아지

는 정도는 미미하였으며, 장년기 이하로 떨어

지지는 않았다.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저하와 인지 자원

을 요구하는 정서조절 기능의 향상은 지금까

지의 인지 노화 연구 결과로는 설명할 수 없

는 모순적인 현상인 동시에 인지 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의

증진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들을 신체적, 사

회적, 신경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개관하고, 이

를 바탕으로 노인의 정서조절 기제를 통합적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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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연령과 긍정 정서경험의 빈도 (B) 연

령과 정서적 안정성의 상관. 연령에 따라 긍정적 정

서경험의 빈도가 높아지며, 정서적 안정성도 증가함

을 알 수 있다(Carstensen, 2011).

노화에 따른 정서조절 기능의 증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년기에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삶의

어느 때 보다 정서적인 만족감을 크게 느끼며

안정적으로 이러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이 삶의 단계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 변화에 잘 대처하고 긍정적인 정

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은 노화에 따른 정

서조절 기능의 증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노화에 따라 감퇴되는 여러 인지 기능과는

달리 정서조절 능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증진된다(Carstensen, Pasupathi, Mayr & 

Nesselroade, 2000; Reynolds & Gatz, 2001; Charles 

& Carstensen, 2007; Charles, Kessler & Staudinger, 

2009; Carstensen et al., 2011; Charles, Piazza, 

2009; Scheibe & Carstensen, 2010; Urry & Gross, 

2010). 노인은 특히 부정적 정서의 발생을 미

리 막는 예방적 정서조절에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Scheibe & Morgan, 2014). 노인의 뛰어

난 정서조절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바로

긍정성 편향인데(Positivity bias), 이는 주의와

기억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긍정적 정서 정보

에 대한 편향적 처리로, 높은 수준의 인지적

개입을 요구한다(Hess & Pullen, 1994; Birditt & 

Fingerman, 2005; Blanchard-Fields, Mienaltowski & 

Seay, 2007; Coats & Blanchard-Fields, 2008; Shiota 

& Levenson, 2009). 긍정성 편향의 결과로 노인

은 더 행복하며(Kennedy, Mather, Carstensen, 

2004, Johnson, 2009),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되

었을 때 불쾌감을 적게 느끼게 된다(Birditt & 

Fingermann, 2003, Charles & Carstensen, 2008). 

노인은 또한 부정적 경험에 대한 긍정적 재해

석에서도 청년보다 더 뛰어났다(Shiota & 

Levenson, 2009). 노화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의

증진은 자신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높은 통제

감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더욱 효율적인

정서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Rovenpor, Skogsberg

과 Isaacowitz(2013)의 연구에서 노인은 부정자

극을 피하면서 스스로 정서를 통제 할 수 있

다는 것에 대해 청년보다 더 강한 확신을 보

였으며 노인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은 행동을 선택하는데 있어 더 적은 부담감으

로 나타났다(John & Gross, 2004). 이밖에도 노

인은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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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gade, Fredrickson & Feldman, 2004; Folkman 

& Moskowitz, 2000; Opitz, Rauch, Terry & Urry, 

2012; Shiota & Levenson, 2009), 이미 발생한 정

서를 억누르는 등의 정서 조절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Blanchard-Fields et al., 2007).

위의 연구 결과들은 노인은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거나, 동일한 경험을 했

을 때 긍정적인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며, 부정적인 정서 경험에 대해서는 주

의를 철회하거나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준다. 또한 노인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을 신뢰하게 되며, 이

는 다시 성공적인 정서조절로 이어질 수 있다. 

노화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의 증진은 노인이

실제보다 삶의 경험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게 하며, 정서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정서 조절과 인지적 통제: 노화의 역

설

인지적 통제는 목적을 표상하여 행동의 선

택, 반응 억제, 지각적 주의, 과제 전환 등을

목적에 맞도록 하위 기능들을 통제하는 상위

인지 기능을 총칭한다(Miller & Cohen, 2001). 

인지적 통제의 과정은 갈등을 탐지하여 갈

등의 출현을 통제 영역으로 알리는 감시

(monitoring) 과정과 갈등 정보를 받아서 과

제에 직접 관련된 하위 영역을 조절하는 조

절(regulation) 과정으로 나누어지며 전대상회

(Anterior cingulate cortex)와 외측전전두피질

(Lateralprefrontal cortex)이 각각의 과정을 담당하

는 뇌 영역으로 밝혀져 있다(Gratton, Coles & 

Donchin, 1992; Botvinick, Nystrom, Fissell, Carter 

& Cohen, 1999; Carter, Macdonald, Botvinick, 

Ross, Stenger, Noll & Cohen, 2000; Kerns, Cohen, 

MacDonald, Cho, Stenger. & Carter, 2004). 

인지적 통제와 집행기능은 노화의 영향에

가장 민감한 인지 기능 중 하나이다. 인지적

통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인 전

전두피질은 노화에 따른 기능의 감퇴를 크게

나타내는 영역이다(West, 1996; West & Alain, 

2000; Troyer, Leach & Strauss, 2006; Belanger, 

Belleville & Gauthier, 2010; Albert & Kaplan, 

1980)(그림 2). 노화에 따른 전전두 피질의 기

능 저하는 회백질과 백질의 용적 감소, 세포

밀도 저하, 신진대사 활동 저하, 신경화학적

조절물질, 특히 도파민 신경전달 물질 수용

기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Gunning-Dixon & 

Raz, 2000; Raz, 2000). 전두엽 가설(frontal lobe 

hypothesis)은 노화에 따라 전두엽 영역의 퇴조

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 의존하는 인지

기능들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노화의 영향

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Daigneault, 

Braun & Whitaker, 1992: Duncan, 2005; West, 

1996). 실제로, 노인은 전두엽 손상 환자와

유사한 양상의 인지기능 손상을 보이며

(Moscovitch & Winocur, 1992; Perfect, 1997), 집

행 기능에 대한 노화의 영향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노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외측전전

두피질의 활성 저하를 보고하고 있다(West, 

1996; West & Alain, 2000; Troyer, Leach & 

Strauss, 2006; Belanger, Belleville & Gauthier, 

2010). Verhaeghen(2011)은 억제 과제, 부적 점

화, 플랭커 과제, 스트룹 과제와 같은 집행 기

능을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를 사용하여 청년

집단과 노인 집단의 반응시간 차이를 살펴보

았는데, 대부분의 과제에서 노인은 청년에 비

해 저조한 수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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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집행기능 과제 수행에서 나타난 연령차. 기울기가 급할수록 노인의 반응시간이 느림을 나타낸

다. 노인은 억제, 부적점화, 에릭슨 플랭커, 스트룹 과제 등 집행과제 전반에서 수행저하를 나타내었다

(Verhaeghen, 2011).

흥미로운 점은, 많은 경우 정서조절에는

인지적 통제 기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Ochsner & Gross, 2005). 예를 들어, 부정적 정

보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주의를 철회하고 경

험의 긍정적 측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선택

적 주의 능력이 요구되며, 부정적 정서 표현

강도와 빈도의 감소 역시 마찬가지로 자극에

대한 상향식 정보 처리 과정을 억제하고 하향

식 처리 경로를 강화할 수 있는 능력, 즉 인

지적 통제 능력을 요구한다. 

특히 긍정성 편향은 선택적 주의 뿐 아니라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자동적 반응을 억제하

는 능력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분노, 공포, 위협 등의 부정적 자극은

생존과 직결되는 정보이므로 유기체는 자동적

으로 이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Baumeister, Bratslavsky, Finkenauer, and Vohs, 

2001). 노인의 긍정성 편향은 본능에 의한 강

한 자동적 반응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목적

에 맞는 자극에 선택적으로 인지 자원을 할당

해야하는 높은 수준의 통제적 처리를 요구하

는 인지 과정이다. 실제로, 긍정 편향성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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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내는 노인일수록 집행 과제의 수행에

서 뛰어났다(Mather & Knight, 2005; Knight, 

Seymour, Gaunt, Baker, Nesmith & Mather, 2007; 

Petrican, Moscovitch & Schimmack, 2008; 

Isaacowitz, Toner & Neupert, 2009; Riediger, 

Wrzus, Schmiedek, Wagner & Lindenberger, 2011). 

노인의 긍정 편향성이 인지적 통제에 의한 것

이라면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적 통제의 기능

손상을 극복한 결과라는 의미가 된다.

긍정성 편향을 포함한 정서 반응에 대한 하

향식 통제 처리가 노인에게서 성공적으로 일

어나는 현상들은 인지적 통제와 노화, 정서조

절의 관계를 기초로 볼 때 매우 모순적이다. 

하향식 통제 처리과정이 노화에 의해 감퇴된

다면, 인지적 통제에 의한 정서조절 기능이

노화에 따라 증진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 째로, 정서반응에 관여

하는 신체 기관과 뇌 영역의 기능 감퇴로 인

한 반응성 저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편도

체의 기능 손상과 내분비계 및 심혈관계 반응

의 저하는 정서 경험의 강도를 약화시켜 정서

조절을 용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만약

노화로 인한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둔감

해진다면, 정서 조절에 필요한 인지적 자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숙달로 인

하여 노인은 적은 인지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노인은

삶의 경험을 통해 어떤 경우에 자신이 정서적

불쾌감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정

서에서 빨리 벗어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떤 경우에 어떤 정서조절 전략

이 더욱 효율적인지를 경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더 적은 인지자원으로도 정

서를 조절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에 대한 노인의 높은

동기가 인지적 통제를 강화시켰을 수 있다.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노화에 따른

가치 우선순위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은 정서

적 가치에 우선 순위를 두게 된다(Carstensen, 

1992, 2006). 최근 인지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

은 동기와 보상에 의해 통제적 처리 과정이

향상됨을 밝혀내고 있다. 이는 노인의 정서조

절 능력 향상이 노화에 따른 통제적 처리 능

력의 저하를 동기에 의한 향상으로 극복한 결

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세 가지 가설에 관련된

생리적, 신경적, 행동적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노화에 따른 인지적 통제 기능의 저하에도 불

구하고 정서조절 기능이 증진되는 현상에 대

해 통합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단

순한 감퇴와 손상을 넘어서서 인지 노화를 보

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

다.

노인의 인지적 통제 기능 감퇴와

인지적 통제에 의한 정서조절 기능

향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가설

정서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응성의 저하

편도체 기능 저하와 정서조절

편도체는 정서, 학습, 동기에 관련된 정보의

처리를 담당하는 변연계의 일부이다. 편도체

의 손상은 클로버-부시 신드롬과 같은 공포

자극에 대한 반응성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편도체 손상에 의한 정서적 반응성 저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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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자극에 국한되지 않는다. 편도체 손상은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성 저하를 일으키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반응성의 저하가 부정

적 정서에 한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편도체

손상을 입은 환자 집단은 정서 자극의 평정에

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들은 긍정적 정서

자극을 평정 하는 데는 정상 집단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부정적 정서 자극의 평정

에서는 어려움을 나타내었다(Berntson, Bechara, 

Damasio, Tranel, Cacioppo, 2007; Adolphs, Tranel, 

2004).

Cacioppo, Berntson, Bechara, Tranel, Hawkley 

(2011)는 편도체 손상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부

정적 정서에 대한 선택적 반응성 저하가 노인

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 정서 정보에 대한 편

향적 처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우리는 정서가(긍정/부정)에 관계없이 정서적

자극에 대해 더 많은 주의 자원을 할당하며, 

그 결과 중립정보보다 정서정보를 더 잘 기억

한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긍정적 자극에 대

해서만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편도체 가설은

편도체 기능의 저하에 따른 부정적 정서에 대

한 반응성 저하가 긍정성 편향을 일으켰다고

설명한다. 즉, 많은 다른 뇌 영역과 마찬가지

로 편도체의 기능 역시 노화에 따라 손상되며, 

이에 따라 노인의 경우 부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줄어들게 되어 정서가에 따른 기억

과 주의의 우선적 할당이 긍정적 정서에만 나

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노화

에 따른 편도체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부정

적 정서 정보에 대한 반응성이 저하된다면, 

이는 기억과 주의의 편향성 뿐 아니라 노인의

향상된 정서조절 능력을 설명할 수 있을 가능

성이 있다. 편도체의 기능 저하는 부정적 정

서에 대한 반응성을 선택적으로 손상시키게

되는데, 만약 노화에 따른 편도체 기능의 저

하가 편도체 손상 환자들과 유사한 양상을 나

타낸다면 노인은 동일한 부정적 자극에 노출

되었을 때 청년에 비해 더 적은 정서 반응을

일으킬 것이며 결과적으로 노인은 보다 적은

인지자원으로도 긍정적 정서를 유지할 수 있

을 것이다.

편도체 손상으로 노인의 정서조절을 설명하

기 위해서는 우선 노화에 따른 편도체 기능

저하가 편도체 손상에 따른 기능 저하와 유

사한 형태로 나타남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

나 편도체와 해마를 포함한 변연계는 노화에

도 비교적 그 기능이 잘 유지되는 영역이다

(Mather, 2004; Grieve, Clark, Williams, Peduto & 

Gordon, 2005). 해부학적 용적 측정 기법을 통

해 살펴본 결과 편도체의 용적은 노년기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편도체의 용적

뿐 아니라 땀과 맥박 등 정서 자극에 대한 신

체 반응 지표에서도 부정적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의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다(Denburg, 

Buchanan, Tranel, 2003; doi, Kensinger, 2008; 

Neiss, Leigland, Carlson, Janowsky, 2009; Brabec, 

Rulseh, Hoyt, Vizek, Horinek, Hort, Petrovicky, 

2010). Neiss와 동료들은(2009) 청년과 노인 집

단에게 중립, 긍정, 부정적 자극을 제시하여

자극의 속성(중립, 긍정, 부정)과 강도를 주관

적으로 평정하게 하면서 동시에 피부전도반응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서 자극에 대한 피

부 전도 반응에서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노인 집단 내에서 자극의 속성에 따른 피

부 전도 반응 차이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노화에 따라 정서 자극에 대한 신체적 반

응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

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편도체 기능의 손상

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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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심혈관계 반응 저하와 정서조절

정서자극은 자율신경계를 활성화 시켜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동공이 확대되는 등의 생리

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심혈관계의 반응성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직결되는데, 자극

에 대한 심혈관계 반응성은 노화에 따라 감퇴

된다(Cacioppo, Berntson, Klein & Poehlmann, 

1997; Kaszniak & Menchola, 2011). 노인들은

각성자극이 제시되었을 때 청년에 비해 심장

박동이 느리다(Barnes, Raskind, Gumbrecht & 

Halter, 1982; Kaszniak & Menchola, 2011). 노화

에 따른 정서 자극에 대한 심혈관계 반응성

감소는 고각성 정서경험의 감소와 연결지어

해석이 가능하다. 스트레스원에 대한 낮은 노

인의 낮은 심혈관계 반응은 동일한 상황에서

더 적은 스트레스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Boutcher와 Stocker(1996)은 피험자에게 2

분 동안 스트룹 과제를 수행시키면서 스트레

스 상황을 유발하여 과제 진행 중과 과제 후

에 심장 박동 수를 측정 하였다. 과제 수행시

의 심장박동은 노인이 청년보다 느렸으며 검

사 후에 회복되는 시간은 더 빨랐다. 이들은

심혈관계의 느린 반응성이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켜 노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을 가

능성을 토대로, 노화에 따른 신체적 반응성의

감소가 더 적은 스트레스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실험에서 과제 수행시의 느

린 심장박동을 과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성

의 저하로 해석 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

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노인이 자신에게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스트룹 과제 수행 시

노인에게서 더 낮은 반응성이 나타난 것은 과

제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이 아

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주관적 중대성과 과

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노력의 관련성을 혈압

의 변화로 관찰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노인은 자신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수행할 때에 한해서만 인지

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과제에 대한

개입 정도는 혈압 상승으로 나타났다(Ennis, 

Hess, Smith, 2013; Smith, Hess, 2015). 이를 토

대로 볼 때, 노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낮

은 심혈관계 반응을 보인다기 보다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할 때에만 몰입하

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심장 박동 혹은 혈

압 등의 심혈관계 관련 스트레스 반응도 나타

내는 것으로 보인다.

각성 자극에 대한 심혈관계 반응성 저하를

스트레스 수준 저하와 직접 연결 지을 수 없

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서 정보를 처리할 때

는 각성 수준 이외에 정서가의 요소를 고려하

여야 하기 때문이다. 노화에 따라 고각성 정

서 경험은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 모두가 포함된다(Kessler 

& Staudinger, 2009; Scheibe, English, Tsai & 

Carstensen, 2013). 노인은 고각성의 긍정 정서

와 고각성의 부정적 정서 모두를 청년에 비해

덜 느끼는 것이다. 고각성 부정 정서 경험의

감소는 스트레스 수준의 감소를 가져와 정서

조절을 할 때 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고각성 긍정정서 경험 감소의 경우에

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

라서 고각성 정서 경험의 감소가 정서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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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내분비계 반응 저하와 정서조절

신경내분비계 역시 노화의 영향을 받는다. 

위협이나 불안 자극에 대해 신체는 HPA 축이

라고 불리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연

결되는 연쇄반응을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코

르티솔 호르몬의 분비가 이루어진다. 코르티

솔은 생존에 필수적인 호르몬이지만, 호르몬

수치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면

역계 이상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외부

위협 자극이 사라졌을 경우 빨리 정상 수준으

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코르티솔

의 분비 수준과 기저선 회복에 걸리는 시간

모두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에 영향

을 주게 된다. HPA 축의 기능 이상은 우울증

이나 불안장애 등의 기분장애를 일으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Owens & Nemeroff, 1993; 

Holsboer, 2000; Young, Abelson, & Cameron, 

2004). 코르티솔 분비량에 대한 노화의 명확한

영향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코르티솔이

기저선 수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노

화에 따라 지연된다(Otte, Hart, Neylan, Marmar, 

Yaffe & Mohr, 2005). 노인이 지속적인 부정적

정서에서 회복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Charles 

& Luong, 2013).

코르티솔 호르몬의 일주기 역시 스트레스

수준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정상 성인에게

서 코르티솔의 분비는 아침에 가장 활발하며, 

저녁으로 가면서 점점 낮아지는데, 주관적 스

트레스가 높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질병 등의 원인으로 높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는 집단의 경우 코르티솔 분비의 일주기가

평평해지는 경향성을 나타낸다(Abercrombie, 

Giese-Davis, Sephton, Epel, Turner-Cobb & Spiegel, 

2004; Polk, Cohen, Doyle, Skoner & Kirschbaum, 

2005; Ranjit, Young & Kaplan, 2005). Urry(2006)

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능력과 코르

티솔 호르몬 일주기의 관련성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 정서의 조절에 관여하는 뇌

영역 간 연결성이 코르티솔의 일주기의 뚜렷

함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부정

적 정서를 잘 조절하는 노인일수록 코르티솔

일주기가 뚜렷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대

하여 효율적인 정서조절 능력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련 내분비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비록 이들의 연구

에서 정서조절 기능과 내분비기관의 연결고리

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내분비 호

르몬의 정상적 기능이 부정적 정서에 대한 효

율적인 조절 기능과 긴밀한 연관이 노인에게

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노년기의 정서조절

능력 증진이 스트레스 환경으로 인한 코르티

솔 일주기의 비정상적 변화를 막는데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정서조절 전략의 효율성과 노화

James Gross(2002)는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각 과정에 기초하여 정서조절의 과정모

형(process model of emotion regulation)을 제시하

였다(그림 3). 정서조절 과정모형에서 제시하

는 정서조절 전략은 총 다섯 가지로, 정서 상

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회피하거나 적극적

으로 개입하려는 상황선택, 원하는 정서 상태

를 얻기 위해 처해있는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인 상황수정, 부정적인 자극에서 주의를

철회하고 긍정적인 자극에 주의를 할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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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ross의 정서조절 모형(Gross, 2002)

주의배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경험을

재해석하는 인지 재평가, 정서 반응이 발생한

후에 이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반응수

정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전략들은 정

서가 발생되기 이전의 상황 초점적 전략과 정

서 반응이 생성된 이후의 반응 초점적 전략으

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노인은 정서

반응이 생성되기 이전의 전략인 상황초점적

전략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Scheibe & 

Morgan, 2014). 이미 일어난 정서반응의 방향

을 바꾸거나 억제하는 것이 상당한 인지 자원

을 요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황 초점적

전략에 대한 노인의 선호는 정서조절의 노련

함을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상황선택을 통한 정서조절은 긍정적인 정서

를 유발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과 불쾌한 상황을 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자꾸 기분 나

쁜 이야기를 하는 친구에게 조심해달라고 요

청하는 것은 적극적 개입이며, 그 친구를 가

급적 만나지 않는 것은 불쾌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다. 상황선택과 상황수정은 정서적 반

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처함으로

써 정서적 반응의 생성 자체를 조절하는 정서

조절 전략으로, 다른 전략들에 비하여 인지

적인 자원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

을 가진다(Aspinwall & Taylor, 1997; Gross & 

Thompson, 2007; Livingstone & Isaacowitz, 2015). 

이들 전략들은 인지 자원보다는 삶의 경험을

통한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노인에게 보다 유리한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은 삶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

인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

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러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익숙한 환경을

선호한다. 노인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사회적 관계를 더욱 선호했으며 새로운 활동

보다 고정된 일상적 활동을 선호하였다(Reich 

& Zautra, 1991; Lang & Carstensen, 1994). 또한

청년들이 정서적 불쾌감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나 논쟁을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노인들은 그보다 문제

를 일으키는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을 강

하게 보였다(Hess & Pullen, 1994; Birditt & 

Fingerman, 2005; Blanchard-Fields, Mienaltowski & 

Seay, 2007; Coats & Blanchard-Fields, 2008; Shiota 

& Levenson, 2009). 상황 수정 역시 인지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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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인의 긍정성 편향에 대한 연구 결과. 분노, 두려움, 행복에 대한 시선에서 연령차가 나타난다.

노인은 분노하는 표정에 대해 청년보다 더 자주 시선을 철회하였으며 행복한 얼굴에 더 시선을 주었다

(Isaacowitz et al., 2006)

보다는 삶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서조절 전략으로, 스스로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노

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서조절 전략이다.

주의배치는 정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환

경적 자극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편향시

키거나 철회함으로써 정서가 생겨나기 이전에

예방적으로 조절하려는 방법이다. 주의배치는

목적에 따라 주의 자원을 할당하는 과정으로, 

상위 인지 기능에 의한 조절을 필요로 하는

전략이다. 선택적으로 주의를 할당하는 능력

이 노화에 따라 저하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와는 달리 노인은 불쾌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이에 대한 주의를 철회하여 정서를 조절

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다(Mather & Carstensen, 

2005; Isaacowitz, Toner, Goren & Wilson, 2008; 

Urry & Gross, 2010). 긍정적인 정서 자극에 대

한 노인의 편향된 처리는 주의, 기억, 의사결

정, 학습 등의 다양한 인지 기능 모두에서 나

타난다(Hess & Pullen, 1994; Birditt & Fingerman, 

2005; Blanchard-Fields, Mienaltowski & Seay, 

2007; Coats & Blanchard-Fields, 2008; Shiota & 

Levenson, 2009). Isaacowitz와 동료들은 안구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정서자극의 속성에 따른 편

향적 주의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를 살펴보았다(Isaacowitz, Wadlinger, Goren & 

Wilson, 2006). 그 결과 노인은 화내는 얼굴 자

극에 좀처럼 시선을 두지 않았으며, 행복한

얼굴에 주로 시선을 두었다. 흥미로운 점은

자극에 대해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조건일 때

는 물론이고, 노인과 청년 모두에게 부정적

자극에서 주의를 철회하고 부정적 정서를 조

절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도 노인이 청년보

다 뛰어난 수행을 나타냈다는 점이다(Philips, 

Henry, Hosie, Milne, 2008)(그림 4). 이는 노화에

따라 선택적 주의 기능이 손상된다는 기존의

연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로, 인지 노화

를 연구할 때 동기와 보상의 요인을 고려하는

일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적 재평가는 이미 일어난 정서적 사건

에 대해 긍정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정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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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수정하려는 정서조절 전략이다. 예를 들

어,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게 되었을 때, 더

큰 돈을 잃지 않아서 다행이라거나 인생의 다

양한 경험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에 해당

한다. 긍정적 재평가는 부정적 정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들 중 노인에게서 선호도

가 더 높은 전략 중 하나이다(고선규, 고영건, 

2009). 노인은 긍정적 재평가 전략을 선호할

뿐 아니라 이에 능숙하였다.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제에서 노인은 자기

보고와 생리적 측정치 모두에서 청년보다 성

공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한 것으로 나타

났다(Tugade, Fredrickson & Feldman, 2004; 

Folkman & Moskowitz, 2000; Opitz, Rauch, Terry 

& Urry, 2012; Shiota & Levenson, 2009). 긍정적

재평가에서 노인이 청년보다 뛰어난 수행을 보

이는 것은 고통스럽고 도전적인 사건들이 가치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삶의 경험에 의

한 것으로 보인다(Shiota & Levenson, 2009). 

반응 수정은 예방적 전략들과는 달리 이미

일어난 정서 반응을 억누르거나 다른 정서로

바꾸려는 방식으로, 예방적 방법에 비해 다소

비효율적이며 많은 인지자원을 필요로 한다. 

반응수정 전략은 구체적으로 정서의 억압, 회

피, 분출 등의 방법이 있다. 노인이 전반적으

로 반응 초점적 전략보다는 상황초점적 전략

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응수정이 요

구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정서 반응을 조절하

는 능력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인은 청년에 비해 분노를 억누르는 데 능숙하

였는데, 이는 좁고 친밀한 관계를 주로 유지

하는 노인의 특성상 분노의 표현이 정서적으

로 부담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Gross, Carstensen, Pasupathi, Tsai, 

Götestam Skorpen & Hsu, 1997; Phillips, Henry, 

Hosie & Milne, 2006; Shiota & Levenson, 2009). 

실제로 노인은 친밀한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

를 다룰 때에는 부인, 철회, 억압 등의 다소

비효율적인 정서조절 양식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가까운 사람과의 정서적 문제가 커졌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높은 각성수준의 부정적

정서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Scheibe, 

2014). 이는 노인의 정서조절이 특정 전략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높은 인

지적 비용을 요구하는 전략도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Blanchard-Fields et al., 

2007).

정서조절에 대한 노인의 높은 동기

동기와 인지적 통제

최근 여러 학자들이 동기의 요소를 포함하

는 인지적 통제의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

안하고 있다(Shenhav, Botvinick & Cohen, 2013; 

Dixon, 2015; Saunders, Milyavskaya & Inzlicht, 

2015). 이들은 세부적 입장에서는 차이를 보이

나, 인지적 통제가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한다. 보상과 집행

적 통제의 관련성은 보상이 주어질 경우 집행

과제 수행 시 더 빠른 반응시간, 더 높은 정

확률, 더 강한 관련 영역의 활성화 등이 나타

났음을 보고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Padmala & Pessoa, 2011; Riesel, 

Weinberg, Endrass, Kathmann & Hajcak, 2012; 

Legault & Inzlicht, 2013). 즉, 인지적 통제가 개

입하는 정도와 수준은 통제적 처리 자원의 소

비를 통해 얻어지는 보상의 크기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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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통제와 동기의 관련성은 노인의

정서조절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회정서적 선택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에 따르면 남아있는 시간에 대

한 지각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거나 큰 변

화를 앞두고 있는 경우 사람들은 정서적 가치

를 중시하게 된다(Carstensen, 1992, 2006). 즉, 

노인은 새롭거나 생존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

하는 것 보다 정서적 조절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얻는데 더 큰 가치를 두게 되는 것이다.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이 정서 정보의 처리

에 인지적 통제 자원을 더 많이 할당하게끔

하는 동기로 작용한다(Mather & Knight, 2005; 

Knight et al., 2007). 이는 인지적 통제 기능이

노화에 의해 감퇴된다는 정설과는 달리, 정서

자극을 사용하여 노인의 집행기능을 살펴본

연구들은 과제가 정서적 속성을 가질 때 과

제 수행의 연령차가 흐려지거나 사라지는 것

을 발견한 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된다(Mikels, 

Larkin, Reuter-Lorenz & Cartensen, 2005; Samanez- 

Larkin, Mikels, Carstensen & Gotlib, 2009; Monti, 

Weintraub, & Egner, 2010). Monti와 동료들

(2010)은 인물의 사진 위에 인물의 성별 혹은

정서와 일치 혹은 불일치하는 사진 자극을 제

시하여 글자 정보는 무시하고 사진 정보만으

로 성별 혹은 정서를 판별하도록 하는 수정된

스트룹 과제를 노인과 청년에게 각각 수행하

게 하였다. 그 결과, 과제 수행의 연령차는 성

별 판별 과제에서만 나타났으며 정서 판별 과

제에서는 연령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동

일한 수준의 인지 자원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자극의 속성이 정서적이냐 중립적이냐에 따라

연령에 따른 기능 저하가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수준의 통제적 처리가 요구될 때에도 노인은

정서적 자극을 처리할 때는 인지적 통제의 기

능 저하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노화에 따른

수행 저하는 중립 정보를 처리할 때에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

난 노화에 따른 인지적 통제 기능의 저하가

기능 자체의 손상보다는 과제의 속성에 따른

동기의 연령차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신경학적 증거: 동기에 따른 통제 시스템의

선택적 개입

자극의 속성(정서/비정서)에 따른 노화의 비

대칭적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자극의

속성에 따라 처리 경로가 상이할 수 있으며, 

상이한 처리 경로에 대한 노화의 영향이 동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Egner, Etkin, Gale, 

& Hirsch, 2008; Etkin, Egner, Peraza, Kandel, & 

Hirsch, 2006) Egner와 동료들은 얼굴을 목표

자극으로, 단어를 방해자극으로 사용하여 각

각 정서 판별, 성별 판별을 하도록 한 스트룹

과제에서 자극의 속성에 따라 갈등의 해결에

관여하는 뇌 영역이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이

들의 연구에서, 정서자극의 해결에는 문측전

대상피질이, 중립자극의 해결에는 외측전전두

피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자극

의 속성에 따른 신경 경로의 차이로 인하여

정서자극의 집행적 처리에서 노화에 따른 영

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면, 문측전대상피

질은 노화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노화에 따른

전대상피질의 기능 저하를 보고한 여러 연구

문헌들을 토대로 볼 때(Lucci, Berchicci, Spinelli, 

Taddei, Russo, 2013; Mathalon, Bennett, Ask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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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Rosenbloom, Ford., 2003; Pardo, Lee, 

Sheikh, Surerus-Johnson, Shah, Munch, Dysken, 

2007), 전대상 피질 내에서 문측 전대상피질만

이 노화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두 번째 가능성은 동일한 하향식 통제 메

커니즘이 보상의 가치에 따라 개입하는 수준

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자극 속성에 따라

노화의 영향이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이다. 

Samanez-Larkin과 동료들은 청년과 노인 집단에

게 정서 단어와 중립 단어를 이용한 플랭커

과제를 수행하게 했는데, 노인은 정서 조건에

서만 방해효과를 나타내는 전두 영역의 활성

화 저하를 나타내었다(Samanez-Larkin, Robertson, 

Mikels, Carstensen & Gotlib, 2014). 흥미로운 점

은, 정서 조건에서는 청년이 노인보다 더 큰

방해효과를 겪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서

조건에 한해 집행 과제의 수행에서 청년보다

노인이 방해자극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였

다. 이는 노인의 경우 과제의 속성이 정서적일

때 통제적 처리에 관여하는 뇌 신경망의 개입

정도가 강화되며, 이에 따라 정서 자극의 통제

적 처리가 요구될 때 노인이 청년보다 더 뛰

어난 수행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신경학적 증거: 노인의 정서조절과 인지적 통제

정서조절에서 나타나는 전전두 영역의 선택

적 개입은 주로 정서적 자극에 대한 상향식

정보처리를 담당하는 변연계, 특히 편도체에

대한 하향식 조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노화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데, 이는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응성은 노화

에 따라 편도체에서 전전두 피질 중심으로 이

동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Gunning- 

Dixon, Gur, Perkins, Schroeder, Turner, Turetsky 

& Maldjian, 2003; Jacques, Bessette-Symons & 

Cabeza, 2009).

이러한 양상은 부정적 정서 정보의 처리에

서 두드러진다. 노인은 부정적인 정서 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전전두피질과 전대상회의 활

성화를 청년보다 더 강하게 나타냈으며 이

에 따른 편도체 활성 저하가 동반되었다

(Fischer, Sandblom, Gavazzeni, Fransson, Wright 

& Backman, 2005; Tessitore, Hariri, Fera, Smith, 

Das, Weinberger & Mattay, 2005). Jacques와

Dolcos, 그리고 Cabeza의 연구(2010)에서 노인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처리할 때 편도체와 복측

전대상회의 높은 부적 연결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5). 부호화 단계와 재인 단계 모두에서

청년과 노인 집단의 뇌 활성을 비교한 결과, 

노인 집단은 부호화 단계와 재인 단계 모두에

서 부정적 자극에 대해 배외측 전전두피질과

편도체의 부적 상관, 즉 전두영역에 의한 편

도체의 활성 저하를 나타내었다(Murty et al., 

2009). 부정적인 정보를 부호화할 때 청년이

편도체와 해마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반면 노

인은 우측 전전두피질의 활성화를 나타났다

(Håkan Fischer, Nyberg & Bäckman, 2010). 또한

정서적인 정보를 기억할 때 청년은 편도체와

해마의 연결성을, 노인은 편도체와 배외측전

전두피질의 연결성을 강하게 나타났다(Jacques, 

Dolcos & Cabeza, 2009). Ford와 Kensinger(2014)

는 부정적 내용의 회상에서 노인들의 경우에

한하여 편도체와 배측전대상회의 구조적 연결

성과 기능적 연결성의 강한 상관이 나타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Ford & Kensinger, 2014). 

이들의 연구는 노인이 부정적인 정서를 회상

할 때 전두 영역이 개입하여 부정적 정서에

대한 편도체의 반응을 억제하며, 이러한 부적

연결성이 뇌 기능간, 구조간의 연결성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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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정적 정서자극을 처리할 때 중립 자극을 처리할 때에 비하여 노인 집단에서 복측 전대상회의 활성

화와 우측 편도체의 부적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Jacques, Dolcos & Cabeza, 2010).

서 확인된다는 것으로, 이 역시 노인 집단에

게서 전전두 피질의 통제적 개입이 정서정보

의 처리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정서적 정보처리에 대한 노인의 선택적인

전두 영역의 활성화는 부정적인 정서정보의

처리 억제에 한해서 나타나지는 않는다. 

Waldinger, Kensinger와 Schulz(2011)의 연구에서

편도체와 전전두피질의 정적 연결성은 긍정적

인 자극을 처리할 때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감이 높을수록 이 연결성은 더 강하

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 참가자들은 긍정, 부

정, 중립적 자극을 인출해야 하는 과제에서

긍정적인 정보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복외측

전전두피질과 전대상회의 기능적 연결성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Allard & Kensinger, 

2014).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인지적 통제의 하향식

정보 처리과정을 통해 노인이 정서 정보의 처

리에 선택적으로 인지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노화에 따른 기능 감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

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

할만한 점은, 앞서 살펴본 정서정보의 처리에

서 나타나는 전전두피질의 성공적인 하향식

조절 기능이 중립자극의 처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인의 집행적 통제 기능을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이 행동적, 신경학적

연구들이 노화에 따른 손상을 보고한 것은, 

이들 연구가 대부분 동기와 보상의 요소를 배

제한 중립적 정보의 처리만을 다루었기 때문

일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의 정서조절과 인지

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은 노화에 따른 인지적

통제 기능이 필연적으로 감퇴한다기보다는 동

기와 보상에 따라 선택적인 개입의 양상을 띠

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논 의

지금까지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감퇴에

도 불구하고 정서조절 능력이 증진되는 현상

을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설과 이에 관련

된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노인의

정서조절 능력 증진은 노화에 따라 정서 정보

에 대한 신체적 반응성이 저하되어 나타난 결

과일 수 있다. 편도체 손상 환자들에게서 나

타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지각 능력 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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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따른 편도체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부

정적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Berntson, Bechara, Damasio, Tranel, 

Cacioppo, 2007; Adolphs, Tranel, 2004). Cacioppo, 

Berntson, Bechara, Tranel, Hawkley, 2011). 그러

나 편도체는 노화에 따른 기능 손상을 거의

나타내지 않았으며, 부정적 정서의 평정과 신

체적 반응 모두에서 정서 지각 기능의 연령차

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정서자극에 대한

심혈관계 반응성의 저하 역시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 모두를 포함한 고각성 자극에 대

한 반응 저하로 확인되었으며,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변화는 부정적 정서에서의 회복

속도 저하라는 결과로 나타나 오히려 정서조

절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정서 자극에 대한 반응성

저하로 인하여 정서조절이 용이할 것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두 번째로,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의 노련함

이 정서조절에 요구되는 인지 자원의 양을 줄

여줄 수 있을 가능성을 Gross의 정서조절의 과

정모형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은

상황에 대한 조율을 통해 정서 경험이 발생하

기 전에 이를 조절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상황초점적 전략이 더욱 효율

적인 정서조절 전략임을 고려할 때, 노인의

누적된 경험은 정서조절에서 보다 유리한 조

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인은 상황 수정이나

상황 선택과 같이 통제적 처리 자원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 전략들 뿐 아니라 인지적 재해

석, 주의 배치, 반응 수정과 같이 인지적 통제

가 요구되는 정서조절 전략에서도 청년보다

뛰어난 수행을 나타내었다. 즉, 삶의 경험이

정서조절의 전략 사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

실이지만 높은 수준의 인지적 개입을 요구하

는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때도 이러한 노인

의 강점이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노화에 따른 가치 기준의 변화

로 인한 정 조절에 대한 높은 동기가 인지적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노인 집

단에서 나타나는 정서 자극의 하향식 처리 과

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인

지적 통제의 하향식 조절이 동기에 의해 강화

되며, 이에 따라 노인들이 정서 정보에 대해

선택적으로 인지적 통제 자원을 할당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노인은 정서 자극을 사용한

집행 과제에서 청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행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자극의

속성에 따른 처리 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동일

한 인지적 통제 네트워크가 자극의 속성, 즉

동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 수준을 조정한

결과임을 뇌 영상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Fischer, Sandblom, Gavazzeni, Fransson, 

Wright & Backman, 2005; Tessitore, Hariri, Fera, 

Smith, Das, Weinberger & Mattay, 2005; Jacques, 

Dolcos, & Cabeza, 2010; Jacques, Dolcos & 

Cabeza, 2009; Allard & Kensinger, 2014). 

종합하여 볼 때,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되는

현상은 정서 정보에 대한 신체적 반응성 저하

나 경험에 의한 숙달 보다는 보상에 따른 인

지적 통제의 탄력적 개입이 보다 더 많은 부

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

은 결론은 크게 두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

번째로, 정서조절 뿐 아니라 인지적 통제에

의해 조절되는 기억, 주의, 의사결정, 학습 등

의 다양한 인지 기능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선

택적 인지 자원 소비 경향에 대한 근거를 제

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를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관찰된 뚜렷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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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가 왜 일상적 기능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안할 수 있다.

동기에 따른 탄력적 인지 자원의 할당: 다양

한 하위 인지 기능에서 나타난 노화의 비대칭

적 영향

인지적 통제는 하위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인지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의

결과는 학습이나 주의, 의사결정 등의 다양한

인지 기능에서 나타나는 정서정보의 처리에

대한 노화의 비대칭적 영향에 대한 보다 경제

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노화

와 인지 기능의 관계는 주로 감퇴와 손상의

견지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서와 동기

가 인지적 통제 모형에 포함되면서 노화에 따

른 인지 기능의 변화는 단순히 감퇴로만 설명

할 수 없는 보다 복합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긍정성 편

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주의와 기억에서 뿐

아니라 학습과 의사결정 등의 인지 기능에서

도 정보의 속성(정서/비정서)에 따른 노화의

비대칭적 영향이 보고되고 있다. 

규칙 학습(Rule learning)능력은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라 감퇴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Craik & Jennings, 1992; Kramer, Humphrey, Larish, 

Logan & Strayer, 1994; Kray & Lindenberger, 

2000; Mell, Heekeren, Marschner, Wartenburger, 

Villringer, Reischies, 2005). 그러나 Samazez Larkin

과 동료들의 연구에서(2007), 청년들의 경우

금전적 손실과 획득 모두에서 규칙 학습이 이

루어지는 반면 노인은 획득 경험에서만 규칙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

정서 정보에 인지 자원을 편향적으로 할당하

려는 노인의 특성에 따라 획득 경험에 대해서

만 선택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

명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웃는 얼굴과

같은 정서적 보상이 주어지는 조건에서 규칙

학습 수행의 연령차가 사라졌다는 Jimura와 동

료들의 연구(2012) 역시 과제 속성에 따른 노

화의 비대칭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즉, 노

인은 정서적 보상이 주어질 때에 선택적으로

규칙 학습 수행의 증진을 보인다는 것이다.

손실과 획득에 대한 학습 능력이 정서적 동

기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의사결정과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노인들은 유지와

손실 예방에 동기를 둔 의사결정 패턴을 나타

내었으며, 이는 의사 결정이 손실 경험을 회

피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전략에 기초하여야

하는 경우와 획득 경험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

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 따라 연령의 영향이

비대칭적으로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일

관적으로 확인되었다(Deeping, Fruend, 2012).

인지 자원을 얼마나 할당할 것인지가 주어

질 보상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은 노

인이 인지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할지가 과제

가 자신과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가, 혹은 자

신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가

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즉, 노인은

동일한 수준의 인지적 자원을 요구하는 과제

를 수행할 때에도 주어지는 보상의 종류에 따

라서 수행 수준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

이다(Kim & Jin, in submission). 그러나 지금까

지 인지 기능을 측정하여 연령차를 관찰한 연

구들은 대부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중립적

정보에 대한 처리과정을 관찰하였다. 이는 지

금까지 확인된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저하

가 어느 정도 중립적 과제에 대한 동기에서의

연령차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

한 결과들은 정서와 동기에 대한 고려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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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제 뿐 아니라 노화에 따른 다양한 인지

기능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노화에 따른 여

러 인지기능의 감퇴는 보상과 동기에 따른 탄

력적 변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재해석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지적 통제의 일반적 원리가 청년과 노인 모

두에게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립

적 과제를 사용했을 때 청년이 노인보다 뛰어

난 수행을 보인 것은 청년이 인지 자원의 소

비에 노인보다 너그러워서 일 수도 있으며, 

혹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닌 내재적

동기에 있어서의 연령차 일 수도 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이는 노화에 따라 보상에

대한 중대성에 따라 인지 자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경향이 보다 민감해질 수 있을 가능

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기에 따른 탄력적 인지 자원의 할당: 일상

적 인지 기능에 대한 노화의 영향

노화에 따른 가치 우선순위의 이동이 인지

적 통제의 탄력적 조절로 이어졌다는 본 논문

의 결론은 실험실에서 관찰된 노화의 명백한

영향이 왜 직업 활동 등 일상적 기능에서의

뚜렷한 연령차로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합

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노화에 따른

인지 감퇴가 일어나는 연령대인 60대는 여전

히 활발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나이이며, 

여기에는 운전 등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도 포

함된다.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역할을 고려할 때, 

실용적 중대성을 가지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Salthouse(2012)는 일상적 활동이 높은 수준의

인지 자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노인은 경험적

지식과 숙련으로 인지적 감퇴를 보완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고찰한

결과, 정서조절과 같은 일상적 인지 기능도

상당한 수준의 인지적 자원을 요구할 때가 종

종 있으며, 노인은 이러한 경우에도 청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우수한 수행을 보인다

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주장으로 실험실에

서 관찰된 뚜렷한 연령차와 노인의 정서조절

과 같은 성공적 일상적 기능 수행 간의 차이

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ess(2014)는 노화에 따른 인지 자원의 고갈

을 극복하기 위해 노인은 주관적 중대성에 따

른 인지 자원의 선택적 소비 경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일상적 생활에서 노화에 의한 인지

기능의 저하가 명백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노인이 동기에 따

라 선택적으로 인지 자원을 할당한다는 본 논

문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본 논문과 Hess의 주장은 노인의

선택적 인지 자원 소비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

진다.

Hess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인지 자원을 제

한된, 고갈가능한, 고정된 용량의 자원으로 보

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인지 자원은 제

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은 그 용량

에 있어서 더욱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

하기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인지 자원을 사

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까다롭고 선택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본 논문은 인지 자원의 할당은

보상과 동기에 따라서 결정되며, 인지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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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할당은 노인 집단의 발달적 특성이라

기보다 보상 평가에 따른 통제 강도의 탄력적

조절의 결과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고갈(depletion)과 보상에 대한 연구결과

는 본 논문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갈

은 사회 심리학의 자아 고갈(Ego depletion)에서

근거한 개념으로, 인지적인 요구가 높은 과제

를 수행한 직후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

수행의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신진대사 자

원의 고갈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Haegger, 

Wood, Stiff, Chatzisarantis, 2010; Muraven & 

Baumeister, 2000; Schmeichel, 2007). 즉, 인지 자

원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격렬한 운동으로

근육에 있는 에너지원을 다 사용했을 때 한동

안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인지 자

원이 고갈되어 한 동안 인지 과제 수행이 어

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연구 결

과들은 인지 자원의 고갈이 근육과 같이 신진

대사 자원의 고갈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

라 동기의 전환에 의해 일어난다는 대안적 설

명을 제시하고 있다(Boksem, Meijman, Lorist, 

2006; Inzlicht, Schmeichel, Macrae, 2014; Muraven 

& Slessareva, 2003). 이들은 고갈 연구의 패러다

임을 사용하여 인지적 요구가 높은 과제를 수

행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주어질 경우

에는 고갈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용량을 모두 소모

함으로써 고갈이 발생한다는 주장 자체에 대

한 의구심을 가져온다. 인지자원이 고갈되었

다면 아무리 강력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할지

라도 인지 과제의 수행은 저하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노인이 인지 자원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노화에 따른 인지 자원의 고

갈을 극복하기 위한 발달적 특성이라는 Hess

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동기에 따라 노화의 영향이 달라지는 현상

이 동기 수준에 따른 인지적 통제의 탄력적

조절의 결과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또 다

른 증거는 노인이 정서조절에 있어서 청년보

다 뛰어난 수행을 보인 연구의 결과들이다

(Tugade, Fredrickson & Feldman, 2004; Folkman 

& Moskowitz, 2000; Opitz, Rauch, Terry & Urry, 

2012; Shiota & Levenson, 2009; Samanez-Larkin, 

Robertson, Mikels, Carstensen & Gotlib, 2014). 만

약 노화에 따른 통제적 자원의 감퇴가 필연적

으로 일어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하다

고 생각되는 일에만 선택적으로 인지자원을

소비하는 것이라면 노인의 수행이 청년보다

뛰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정보의 속성

에 따라 노화의 영향이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

자원 고갈을 극복하기 위한 노인의 특성이라

기보다 보상 평가에 따른 인지적 통제 신호

강도의 조절이라는 일반적 원리에 따른 결과

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명백히 확인

된 노인의 인지 기능 손상이 노인의 일상생활

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중대하다

고 생각되는 활동에 대하여 노인이 선택적으

로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이 노년기에도 잘 유

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뇌 용

적의 감소나 시냅스 밀도의 저하 등 기능 저

하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노화의 영향이다. 

따라서 본 리뷰의 결론은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 자체를 부인하고 기존의 연구를 대체하

는 새로운 시각이라기보다는 인지 노화에 대

한 기존의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해 줄 수 있

는 시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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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and emotion regulation: flexible engagement of

cognitive control through the evaluation of reward

Young sun Jin                  Hyun-ok Ki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It has been considered that the decline of cognitive function due to aging is an essential part of later life. 

However, emotion regulation ability, which requires cognitive control, improves despite the deterioration of 

cognitive control. The current review suggested three possible explanations that can account for this 

paradoxical phenomenon. Additionally, we examin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se three hypotheses.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reduced reaction to emotional information was not found in older adults. 

Mastery deriving from the life experience of the elderly also cannot explain improvements in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which demand cognitive resources. Based on the behavioral and neural findings, we 

found that the hypothesis of selective engagement of cognitive control depending on motivation can most 

reasonably elucidate the enhancement of emotion regulation in older adults. This is a novel perspective 

that enables us to deeply understand cognitive aging beyond decline and deterioration, suggesting a more 

parsimonious explanation for asymmetric effects of aging on various sub-areas of cognitive functions and a 

reasonable account for why the apparent effect of aging on cognitive functions does not seem to appear 

in the everyday functioning of older adults.

Key words : aging, emotion regulation, cognitive control, reward and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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